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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 면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나노셀룰로스 입자 제조기술

이란 Amir Kabir 대학 연구진은 두 가지 친환경적인 공정을 활용하여 구(球)형의 셀룰로스 

나노입자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. 이 연구의 흥미로운 점은 폐 면섬유를 사용해서 셀룰로스 나

노입자를 제조한다는 점이다.

본 연구의 셀룰로스 나노입자는 셀룰로스 특유의 생분해성과 재활용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, 

가볍고 저렴하고,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, 제약, 식품, 화장품, 종이 제조, 복합재

료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개발기술은 효소 가수분해와 초음파 공정을 활용하여 폐 면섬유를 구형의 셀롤로오스 나노

입자로 제조하는 것이다. 통상적으로 셀롤로스 나노입자 제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산 가수

분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러한 방법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

부산물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.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효소 가수분해 방법을 사용하는데, 

환경적 문제없이 온화한 조건 하에서 나노입자를 제조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

않는 장점이 있다. 또한 초음파 공정은 단기간 동안 저에너지로 가해지기 때문에, 가격 대비 

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.

<사진 1> 광학 현미경 사진

(a) 미처리 면섬유      (b) 가수분해후 면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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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2> 가수분해된 면섬유를 초음파 처리한 시료의 FE-SEM 이미지

단계별로는 셀룰로스 효소를 면섬유에 적용하여 가수분해를 일으켜 평균 520 nm 크기로 분

해하고, 초음파 공정으로 가수 분해된 섬유를 약 100 nm 크기의 나노입자로 분쇄한다. 이렇게 

형성된 셀룰로스 입자는 FT-IR, XRD, TGA로 분석한 결과, 셀룰로스 중합도는 감소하였으나, 결

정화도는 변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열적 특성 역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효소 

가수분해 및 초음파 처리가 셀룰로스의 화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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